
농림축산식품부 “2020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사업”에서는 농식품 소비와 관련하여 가용한 모든 통계 및 데이터를 분석하여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농식품 소비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하고 있음. 이번 농식품 소비정보 웹진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주요 품목(쌀, 감자, 

양파, 마늘, 계란, 쇠고기, 돼지고기, 우유, 김치)의 식품섭취 트렌드를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조건에 따른 식생활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통계분석 시리즈 개요

종합의견

 주요 품목의 식품 섭취량 변화와 
건강식생활행태 분석 

농식품 소비정보 웹진

홍연아, 김민선 |

연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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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사업

[ 통계분석 시리즈 진행현황 및 향후 일정 ]

발간 시기 분석 내용

2020년 5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자료 분석 (발간 완료)

6월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 I (발간 완료)

7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 I (발간 완료)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자료 분석 (발간 완료)

10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 II (발간 완료)

11월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 II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자료 분석2021년 1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 III

2010년 이후 백미(멥쌀)의 섭취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감자, 고추, 양파, 마늘 섭취량은 연도별 변동은 있으나 전체 섭취량 수준은 유지되고 

있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섭취량은 증가추세를 보임.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과일섭취량을 비교해보면,  부부가구의 과일류 섭취 총량(169.3g)이 1인 가구(110.3g)에 비해 1.5배 높음.  

식사유형 중에서는 가정식 섭취량이 가장 높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외식은 증가하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추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임. 가정식 비율이 가장 높은 채소는 무(61.9%), 외식 비율이 가장 높은 채소는 고추(44.5%), 단체 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 채소는 감자(11.0%)로 

나타남.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과일류, 우유류, 채소류, 육류 섭취량이 높아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과일/채소 부족율은 높아지고, 건강식생활 실천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영양교육을 받았을 때 우유와 달걀 섭취량이 높은 경향이 나타나며, 특히 영양교육을 받은 12-18세, 19-29세 연령층에서 영양섭취 부족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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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멥쌀) 섭취량은 2010년 183.2g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146.0g을 기록함. 2019~2020년에도 감소추세를 유지하여 2020년 

섭취량은 130.8g으로 전망됨.

배추김치 섭취량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비슷한 추이를 보임. 

그림1-1. 년도별 멥쌀/배추김치 섭취량(2010~2018년, 2019~2020년 전망치)

(단위: g/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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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섭취량은 2011년 37.8g을 기록한 이후 2018년은 50.2g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2019~2020년에도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2020

년 섭취량은 약 50.5g으로 전망됨.

닭고기 섭취량은 2010년 이후 2016년 32.1g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며, 2019~2020년에도 감소추세를 유지하여, 2020년 

섭취량은 28.0g으로 전망됨.

쇠고기 섭취량은 큰 변동 없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9~2020년에는 소폭 감소해 2020년 21.1g으로 전망됨.

육류 중 돼지고기가 가장 많은 섭취량을 보이고 있으며, 등락은 있지만 증가 추세를 유지 

그림1-2. 년도별 닭고기/돼지고기/쇠고기 섭취량(2010~2018년, 2019~2020년 전망치))

(단위: g/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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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0~2018년은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7기 원자료, 2019~2020년 추정치는 가계동향조사(통계청), 2015~2019년: 전국 비농림어가, 1인 이상 사용
주: 2019년, 2020년 전망치는 2015~2019년 가계동향조사(통계청) 연평균 증감률 산출값을 다음년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망함.

2010년 이후 백미(멥쌀) 섭취량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 배추김치 섭취량은 비슷한 수준 유지

자료:  2010~2018년은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7기 원자료, 2019~2020년 추정치는 가계동향조사(통계청), 2015~2019년: 전국 비농림어가, 1인 이상 사용
주1) 2019년, 2020년 전망치는 2015~2019년 가계동향조사(통계청) 연평균 증감률 산출값으로 다음년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망함.
주2) 배추김치는 전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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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의 섭취량은 2010~2016년 기간 동안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8년 74.7g으로 나타남. 2019~2020년에는 이전 

수준으로 하락(69.7g)할 것으로 전망됨. 

달걀 섭취량은 큰 변동 없이 조금씩 증가 하는 추세를 보임.  

2020년 상반기 우유 섭취량 2010년에 비해 15.4g 감소한 수준인 69.7g으로 전망

그림1-4. 년도별 우유/달걀 섭취량(2010~2018년, 2019~2020년 전망치)

(단위: g/일)

1. 식품 섭취량 및 식생활 행태 추이

양파는 2018년에 31.0g으로 주요 채소류 중 가장 높은 섭취량을 보이고 있음. 2019~2020년 섭취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010~2015년 기간 동안 감자 섭취량은 큰 변화 없었으나 2015년 이후 감소하여 2018년에는 17.2g을 기록함. 2020년 감자섭취량은 16.0g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고추 섭취량의 경우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 섭취량은 23.6g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10~2016년 기간 동안 양파와 고추의 섭취량이 유사수준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6년 이후 양파 섭취량이 증가
하여 차이 벌어져 

그림1-3. 년도별 주요 채소류 섭취량(2010~2018년, 2019~2020년 전망치)

(단위: g/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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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0~2018년은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7기 원자료, 2019~2020년 추정치는 가계동향조사(통계청), 2015~2019년: 전국 비농림어가, 1인 이상 사용
주: 2019년, 2020년 전망치는 2015~2019년 가계동향조사(통계청) 연평균 증감률 산출값을 다음년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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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0~2018년은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7기 원자료, 2019~2020년 추정치는 가계동향조사(통계청), 2015~2019년: 전국 비농림어가, 1인 이상 사용
주: 2019년, 2020년 전망치는 2015~2019년 가계동향조사(통계청) 연평균 증감률 산출값을 다음년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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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식생활에서 가공식품 섭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4.3%에서 2018년 51.8%로 증가함. 2017년 이후 전체 식생활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원재료식품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남. 

2017년 이후 가공식품 섭취율은 원재료식품의 섭취율보다 높아져 

1. 식품 섭취량 및 식생활 행태 추이

식사유형 중에서는 가정식 섭취량이 가장 높으나, 2010년 570.7g에서 2018년 502.4g으로 꾸준히 감소함. 

반면, 외식 섭취량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489.7g을 기록하였으나 2018년 다소 감소(466.4g)하는 모습이 나타남. 

고추의 경우 외식 섭취비율이 채소류 중 가장 높아 4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식의 비율은 45.2%로 나타나고 있음. 

가정식 섭취비율이 가장 높은 채소는 무로 6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체급식에서 상대적으로 섭취비율(11.0%)이 높은 채소는 감자임. 

식사유형 중에서는 가정식 섭취량이 가장 높으나 지속적 감소 추세, 외식은 2017년 기점으로 증가추세 꺾여 

가정식 비율이 가장 높은 채소는 무, 외식 비율이 가장 높은 채소는 고추, 단체 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 채소는 감자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7기(2010~2018년) 원자료 분석 

그림1-5. 년도별 원재료식품/가공식품 섭취 비율 트렌드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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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년도별 주요 식사유형 섭취량(20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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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7기(2010~2018년)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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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7기(2010~2018년) 원자료 분석 

그림1-7. 식사유형별 주요 채소류 섭취비율   



5/7 page

291.6

268.6

278.1

297.6

292

303.2

297.8

310.2 135.9

74

106.2

161.8

114

178.9
206.2

116

2. 사회경제적 특성별 식품 섭취량 및 식생활 행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과일류와 채소류의 섭취량 증가폭이 가장 큼. 곡류섭취량은 소득 수준 4/4분위에서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남. 

소득수준 높을수록 과일류, 우유류, 채소류 섭취량 높아져

주: 소득수준은 가구소득수준으로 소득 사분위수(1/4분위: 소득비율 상위 75%미만, 2/4분위: 상위 75%이상 50%미만, 3/4분위: 상위 50%이상 25%미만. 4/4분위: 상위 25%이상)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7기(2010~2018년) 원자료 분석 

1/4분위 소득계층과 4/4분위 소득계층 간 섭취량 차이가 가장 큰 품목은 돼지고기(17g)이고 그 다음은 소고기로 나타남(12.4g).

소득수준 높을수록 육류 섭취량 높아져

부부가구의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과일류 섭취 총량이 많고, 전체 과일 종류별로도 섭취량이 많음. 

부부가구의 과일 섭취량은 169.3g, 1인 가구의 과일섭취량은 110.3g으로 1.5배 수준임. 

1인 가구에 비하여 부부가구의 과일 섭취량이 1.5배 높아 

주: 소득수준은 가구소득수준으로 소득 사분위수(1/4분위: 소득비율 상위 75%미만, 2/4분위: 상위 75%이상 50%미만, 3/4분위: 상위 50%이상 25%미만. 4/4분위: 상위 25%이상)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7기(2010~2018년) 원자료 분석 

그림2-2. 소득수준별 육류 및 달걀 섭취량

(단위: g/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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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소득수준별 곡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류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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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7기(2010~2018년) 원자료 분석 

그림2-3. 1인 가구와 부부가구의 과일 섭취량 비교  

(단위: g/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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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3/4분위와 4/4분위의 수입과일 섭취율은 모두 23.6%로 나타나 1/4분위(20.2%)와 2/4분위(22.1%)보다 높은 섭취율을 보임. 

소득수준 높을수록 수입산 과일의 섭취율 높아져 

아침결식율은 19~29세 연령층에서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5.4%로 

가장 낮게 나타남. 

과일/채소 부족율은 12~18세 연령층에서 7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과일/채소 부족율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나,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64.4%로 다시 급격히 높아짐.  

아침결식율과 과일/채소 부족율 모두 10대와 20대 연령층에서 크게 높아 

주: 소득수준은 가구소득수준으로 소득 사분위수(1/4분위: 소득비율 상위 75%미만, 2/4분위: 상위 75%이상 50%미만, 3/4분위: 상위 50%이상 25%미만. 4/4분위: 상위 25%이상)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7기(2010~2018년) 원자료 분석 

주1) 연령층은 질병관리청의 ‘2016 국민건강통계’ 영양부문의 연령구분과 동일하게, 생애주기에 따라 8단계로 구분함.  / 주2) 아침식사 결식율은 조사 1일 전 아침식사를 결식한 분율(만 1세 이상) 임. 
주3) 과일/채소 부족율은 과일과 채소를 1일 500g미만으로 섭취하는 인구비율(만6세 이상) 임. /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7기(2010~2018년)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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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결식율 과일/채소 부족율

그림2-5. 연령군별 아침결식율 및 과일/채소 부족율

(단위: %)

주1) 아침식사 결식율은 조사 1일 전 아침식사를 결식한 분율(만 1세 이상) 임.  / 주2) 과일/채소 부족율은 과일과 채소를 1일 500g미만으로 섭취하는 인구비율(만6세 이상) 임. 
주3) 건강 식생활 실천율은 지방, 나트륨, 과일 및 채소, 영양표시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분율임. /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7기(2010~2018년) 원자료 분석 

그림2-6. 소득수준별 건강식생활 행태

(단위: g/일,%)

소득수준 1/4분위의 건강식생활실천율은 26.3%로 소득수준 4/4분위(39.9%)에 비해 13.6%p 낮음. 

소득수준 1/4분위의 과일/채소 부족율은 71.3%로 소득수준 4/4분위(58.7%)에 비해 12.6%p 높음. 

소득수준 낮을수록 과일/채소 부족율 높아지고, 건강식생활실천율 낮아져  

1/4분위 2/4분위 4/4분위

2. 사회경제적 특성별 식품 섭취량 및 식생활 행태 

그림2-4. 소득수준별 국내/수입과일 섭취 비교 

(단위: g/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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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우유 섭취량의 경우, 6-11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영양교육을 받았을 때 우유 섭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영양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달걀 섭취량의 경우, 19-29세와 65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영양교육을 받았을 때의 달걀 섭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12-18세의 경우, 영양교육 경험이 있을 때 영양섭취부족율이 2.3%p 더 낮게 나타남. 

19-29세의 경우, 영양교육 경험이 있을 때 영양섭취부족율은 1.8%p, 에너지지방과잉섭취율은 1.7%p 더 낮게 나타남. 

영양교육을 받았을 때 우유와 달걀 섭취량이 높은 경향 나타나

영양교육을 받았을 때 12-18세, 19-29세 연령층에서  영양섭취부족율 낮아지는 경향 나타나 

주1) 영양섭취부족율 :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분율
주2) 에너지/지방과잉섭취율 :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125% 이상이면서 지방 섭취량이 지방에너지적정비율의 상한선을 초과한 분율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7기(2010~2018년) 원자료 분석 

그림3-2. 영양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영양부족 및 과잉(12-18세, 19-29세)

(단위: %)

3. 건강식생활실천에 따른 식품 섭취 및 영양 섭취 실태 

주1) 영양교육 및 상담 경험율은 최근 1년동안 영양교육이나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분율을 나타냄. / 주2) 영양교육은 초등학교 이상 연령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6세 이전 나이는 제외하였음. 
주3) 연령층은 질병관리청의 ‘2016 국민건강통계’ 영양부문의 연령구분과 동일하게, 생애주기에 따라 구분함.  /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7기(2010~2018년) 원자료 분석 

그림3-1. 영양교육 여부에 따른 우유 및 달걀 섭취량 

(단위: g/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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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영양교육 경험 유무)] [달걀(영양교육 경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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